
얼굴이 붓고,
거품 나오는 소변!
‘이 질환’ 의심! 2편
주기적으로 검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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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은 소변을 만드는 기관으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성분을 걸러내는 거름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콩팥이 망가져
이 기능을 상실하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하루 3g 이상 빠져나가면 몸이 붓기
시작하며 이를 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증후군, 왜 생기나요?



단백뇨가 나오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평소보다 거품뇨가 많이 나오고 몸이 부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서 거품이 나요!”

거품이 있다고 무조건 단백뇨는 아닙니다.

소변을 본 후 거품이 생겼을 때, 거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단백뇨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주기적으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받기

미세변화 신증후군, 원인과 치료, 3편에서 계속

소변검사 혈액검사



2023. 04. 12.


